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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성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속박감, 우울, 자살사고의 관계를 확인하

고,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속박감과 우울의 이중매개 효과를 검증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대 여성 354명을 대상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자살사고 

척도, 속박감 척도, 우울 척도를 사용하여 설문을 하였다. SPSS 21.0과 PROCESS Macro를 활용

하여 자료를 분석하고,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

과 같았다. 첫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자살사고, 속박감, 우울은 서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

였다. 둘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속박감과 우울을 거쳐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속박감과 우울의 이중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 및 한계점과 후속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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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20대 여성의 자살과 관련하여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남성이나 청소

년, 노인 등의 다른 대상에 비해 낮은 자살률을 보여 위험군에 포함되지 않았

던 20대 여성의 자살증가세가 심상치 않았던 것이다. 장숙랑(2020)은 한국 청

년의 높은 자살률은 코호트 효과이며, 특히 여성 청년에게 문제가 더 심각하다

고 보고하였다. 연령효과로 인해 노년기가 높은 자살률을 보여 그간 청년의 

자살문제가 간과되어 온 점을 지적하면서 코호트 효과를 보이는 청년세대가 

고령화가 되어 연령효과와 복합 상승 작용을 할 경우 재난이 될 수 있음을 예

견하며 청년 자살이 높은 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사회 전반적인 보호를 재설

계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실제로 ‘2020년 보건복지부 응급실 내원 자살시도자 

현황’에 따르면, 자살시도자 총 2만 2,572명 중 연령대별로는 20대의 비율이 

28.3%로 가장 높았고, 성별에서는 여성이 1만 4,148명으로 62.7%의 높은 비

율을 보였다(보건복지부, 2021a). 특히 여성 자살시도자 중 20대의 비율은 

32.6%로 전체 연령과 성별 중에서 가장 높았고, 2019년의 26.7%에 비해서도 

5.9% 증가를 했다. 또한 ‘2022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성별, 연령대별 자

해･자살 시도 비율에서 20대 여성은 32.4%로 전 연령대와 성별에서 가장 높

은 비율을 보였다. 이러한 사회적 관심과 통계 결과는 20대 여성의 자살증가 

원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자살사고는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행동으로는 표출되지 않은 심리적 증상

이며 자살계획이나 자살시도 이전에 나타나는 인지적 측면을 말한다. 자살사

고는 자살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자살의 과정에서 가장 앞서는 요인으로 

여러 연구에서 자살을 예측하는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어 우선

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손신영, 2014; 안세영･김종학･최보영, 2015; 육성

필, 2002; 장선희･이미애, 2010). 20대 여성의 경우, 자살률의 증가도 보이고 

있지만, 자살의 주요 예측 변인인 자살사고에서도 높은 수준을 보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가 조사한 ‘2021년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

사’에서 20대 여성의 자살사고는 17.3%로 30대 남성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20대 여성의 자살사고 또한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보건복지부, 2021b). 

청년층의 자살사고 결정요인에 관한 한 연구에서는 20, 30대 여성 청년들의 

자살사고를 좌우하는 요인으로 우울 증상, 이웃이나 친구와 교류가 적고 저조

한 사회활동 참여, 무직 상태, 낮은 가구소득, 일상생활 스트레스, 음주, 흡연, 

건강상태 곤란, 낮은 교육수준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김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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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코로나19 이후에 20대 여성들이 경험하는 고용불안과 경제적 문제는 

우울의 심각성과 자살사고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김희선, 2021; 박지

숙･김화연･이숙종, 2021).

한편, 자살의 원인으로 정신건강의 주요 변인인 우울은 자살에 밀접하게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김보영･이정숙, 

2009; 안세영･김종학･최보영, 2015; 이희용, 2020; 홍세희･정송･노언경, 

2016; Hunt et al., 2006). 자살사망자 사후 부검연구에서는 이들 중 60% 

정도가 심각한 우울증 및 기타 정서 장애를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으며(전홍진, 

2011), 오병훈(2006)도 자살자의 50~87% 정도가 자살 당시 우울 증상이 있

는 상태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우울과 자살이 유의미한 관

계가 있음을 확인해준다.

그러나 선행연구 결과와 통계자료 등에서 자살에 대한 우울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보고하고 있지만, 자살행동을 보인다고 하여 모두 우울한 것은 아니며, 

우울함이 심하다고 하여 다 자살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있다(Ayyash- 

Abdo, 2002; Lewinsohn, Rohde & Seeley, 1996). 따라서 자살문제에 접

근할 때 자살에 미치는 우울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보다 확장되고 통합

된 관점으로 자살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자살은 개인의 심리적 문제이자 

사회적인 문제이다(김현수 외, 2022). 자살을 개인의 치료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되며, 자살위험을 높이는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나 또 자살에 보다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경이나 상황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 20대가 처한 사회적 상황을 보면 청년 실업률의 장기화 속에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에서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 기회 균등 및 공정성의 문제 등을 

마주하고 있다(양선미, 2019).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우리 사회에서 심화되고 

있고, 개인이 보이는 능력이나 노력보다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기

회가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현상을 경험하면서 불공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이수비･신예림･윤명숙, 2022).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청년

의식조사’는 부모의 자산이나 학력,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좌우되는 불평

등한 청년세대의 현실은 공정한 출발, 기회의 평등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함축적인 의미를 반영하기도 하였다(한귀영, 2020). 이러한 사회적 현상은 취

약한 사회적 약자인 20대 여성들에게 불공정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

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속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다. 속박감은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나 사건이 지속될 때 이러한 상황이나 고통스러운 감정에서 탈출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지만, 부정적인 상황과 감정을 자신이 통제할 수 없고, 벗어

날 수 없다고 느끼는 주관적 지각으로, 우울과 자살사고를 유의하게 예측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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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인으로 알려져 있다(윤소미, 2020; Taylor et al., 2011). 자신이 사는 

사회가 불공정하게 인식되는데 이런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고 

지각하여 속박감을 느끼면 이는 우울과 자살사고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

상할 수 있다. 이에 20대 여성이 지각하는 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속박감, 우

울, 자살사고의 관계에 대한 탐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공정성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

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속박감, 우울, 자살사고의 관계를 확인하고, 정

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속박감과 우울의 매개 

효과를 검증하려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 여성의 정당한 세

상에 대한 믿음(BJW)과 속박감, 우울, 자살사고의 관계는 어떠한가? 둘째, 20

대 여성의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속박

감과 우울의 이중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그림 1] 연구모형

Ⅱ. 이론적 배경

1. 20대 여성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20대 여성들은 학업과 진로, 대인관계에서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며, 사회로

의 진출을 이루는 초기 성인기에 해당한다(최현주･신혜진, 2018). 다양한 사

회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체감과 인생의 목적의식을 확립하고 직업 선택을 위

한 준비 과정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리매김을 해나가는 발달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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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난다(양선미, 2019). 하지만 이 과정에서 20대 여성들은 현실 사회를 직

면하면서 사회적 장벽 앞에 절망과 좌절을 경험할 수 있다. 20대 여성을 대상

으로 코로나19 시기의 일상경험과 여성 청년 자살에 대한 의견을 모은 포커스 

그룹 면담 결과, 이들이 경험하는 우울과 절망은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보

다는 청소년 시절 경쟁 속에서 노력하며 고등학교를 졸업했지만 그러한 노력

에 대한 보상이 없고,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는 남녀가 평등하다고 배우고, 실

제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학업적인 면에서 인정을 받는 경우도 많았지만, 막

상 사회에 진출하고 보니 남녀차별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으며, 취직에서도 계

약직이나 서비스업종이 대부분이고, 그마저도 입구가 좁은 현실에서 미래가 

암담하다는 의식과 관련이 있었다(김현수 외, 2022). 현재의 20대 여성은 전

통적인 성 역할 규범과는 다른 방식의 삶을 원하며, 가사와 양육 부담보다는 

경력단절이 되지 않는 개인적인 삶에 더 중점을 두는 경향이 뚜렷한 특징을 

보인다(김은지 외, 2020). 남성에 비해 높은 대학진학률을 보이지만, 현실은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 여성의 소득은 남성보다 19.8%가 적고, 같은 학교 같

은 전공 출신이라도 성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김창환･오병돈, 2019; 

김희선, 2021). 또한 공정성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 20대 여성들은 불공정 경

험률이 남성보다 높고,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과 차별, 사회 전반에 걸쳐 불공

정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인구보건복지협회, 2019; 한국여성

정책연구원, 2019). 이렇듯 20대 여성이 마주하는 현실 사회는 차별과 불공정

으로 녹록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부당함과 불공정에 대한 의식을 반영하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자신

이나 타인이 사는 세상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누구든 노력에 비례하여 정당

한 보상을 받을 것이라는 신념이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공정하게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현실 상황을 직면할 때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약해지고 심리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개인의 심리적 적응과 연관이 있어 우울, 불안, 울분, 화병, 자존

감과 같은 정신건강과 유의하게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은하･김도

연･김수용, 2016; 김은하･전주원, 2019; 윤소미, 2020; 최소희, 2021; 최현

주･신혜진, 2018). 자신이 속한 사회의 공정성에 대해 20대 여성이 어떻게 인

식하는가는 개인의 정신건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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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속박감과 우울, 자살사고

사회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정신건강과 관련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홍남영, 2020). 세상이 부당하다는 인식은 우울

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개인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과 우울과의 관계를 밝힌 연구들을 보면 공정하다고 지각하는 수준

이 높을수록 우울 수준은 낮고, 세상이 자신에게 공정하다고 믿을수록 우울증

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scher & Holz, 2010; Otto et al., 2006; 

Scholten, Velten, & Margraf, 2018). 불공정성에 대한 인식은 자살위험의 

증가와도 관계가 있었고, 자신이 하는 노력에 비해 받는 처우가 공정하지 않다

고 인식할수록 높은 수준의 자살사고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현정･황의

갑, 2011; 이수인, 2016). 중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무너졌을 때 자살사고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Bai et 

al., 2021).

한편, 사회경제적인 조건이나 불평등, 차별의 사회적 상황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보다는 그러한 객관적인 지표를 개인이 어떻게 인식하는가의 주관적 판단

이 정신건강에 더 중요한 요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성연주･김지애, 2017; 

Lyu & Sun, 2020). 실제적인 객관적 상황과 조건이 바로 정신건강의 위험이

나 자살로 이어지기보다는 개인이 속한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인식과 지각, 

감정이 더 큰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비추어 보면 20대 

여성의 공정성에 대한 인식 또한 주관적인 지각으로, 세상이 공정하게 작동하

고 있다고 받아들이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부당함을 감내하면서 희망적인 미

래를 추구하겠지만,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

가 커질 것이다(노민정, 2021). 하지만 불공정한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

구는 큰 반면에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벗어날 수 없다고 지각하게 되면 부당한 

상황에 갇힌 듯한 속박감을 경험하게 될 수 있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

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덫에 걸린 듯한 지각이 자살행동을 발달시

킨다고 하여 속박감은 자살을 예측하는 지표로 설명된다(양선미, 2019).

속박감은 우울과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는데, 우울을 진화론적 관점에서 설

명하려는 과정에서 파생된 개념이므로 우울과 관련될 수 밖에 없다(윤소미, 

2020). 스트레스 상황은 우울의 유발에 큰 영향을 끼치지만, 스트레스 상황 

자체보다 그로부터 유발되는 속박감이 우울과 더 연관이 있음이 보고되었고, 

속박감이 지각되는 사건에서 우울의 유발 확률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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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wn, Bifulco & Harris, 1987; Brown, Harris & Hepworth, 1995). 

속박감이 주변환경에 대해 과도하게 부정적인 인지과정을 활성화시켜 실제보

다 상황을 더 위협적으로 지각하게 되면서 우울이 유발되는 것이다(Sloman 

& Gilbert, 2000). 스트레스 자체보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

날 수 없다고 지각하는 속박감이 우울에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울과 자살의 관계는 기존 연구에서 꾸준히 보고 되고 있고, 자살사고와 

자살행동 모두 우울과 상관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병금, 2009; 배진

희, 2009; 최바올 외, 2011; Brådvik et al., 2008; Gijzen et al., 2021; 

Goldney et al., 2003). 우울증 경험 유무에 따른 자살사고 위험요인 간의 

관련성 연구에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자살사고를 크게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20대, 30대 초기성인의 경우, 우울이 증가하면 자살사고가 27.0% 증가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명원, 2012; 전현규･심재문･이건창, 2015).

3.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과 자살사고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Integrated Motivational-Volitional Model, 

IMV)은 자살현상을 설명했던 기존의 이론적 기반들을 통합하는 시도로 제안

된 모형이다. O’Connor(2011)에 의하면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은 [그림 2]

와 같이 동기 이전 단계, 동기 단계, 의지 단계의 3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동기 

이전 단계는 자살행동과 관련된 생물사회적 요인의 영향력을 반영하는데, 취

약성, 환경, 생활사건이 배경요인과 촉발사건으로 표현되는 단계이다. 동기 이

전 단계의 요인은 동기 단계에 영향을 주는데, 동기 단계는 자살에 대한 생각

과 의도가 형성되는 단계이다. 동기 단계에서는 패배감을 느끼는 상황에서 경

험하는 고통스러운 감정이나 사건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욕구는 높지만 탈출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속박감을 거쳐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경로를 제시한다(박

정은･권해수, 2020). 마지막으로 의지단계는 자살의 행동적인 실행 단계로, 

의도에서 행동으로의 전환에 초점이 있다.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은 자살의 

원거리 요인부터 행동의 실행까지 관련 요소들의 상호작용과 자살사고에서 행

동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제시하였다(O’Connor, 2011).

통합된 동기-의지 모형을 바탕으로 볼 때, 20대 여성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

적 상황을 불공정하다고 인식하게 되면 이는 속박감으로 이어지고, 자살사고

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기 단계에서 핵심요인으로 제시하

고 있는 속박감과 자살사고 이외에 자살에 밀접한 정서적 요인으로 익히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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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우울을 모형에 추가하여 20대 여성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경

로를 확인하려 한다.

자료: O’Connor, R. C.(2011). Towards an integrated motivational–volitional model of 

suicidal behaviour. International handbook of suicide prevention: Research, 

policy and practice, 1, 181-198.

[그림 2]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IMV)

Ⅲ.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2021년 12월 27일~29일까지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

시하였고, 총 365개의 응답이 수집되었다. 불성실한 응답으로 판단된 11개를 

제외하고, 354개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은 URL을 통해 접속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연구참여자들은 설문에 포함된 연구에 대한 안내를 확

인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후 설문에 참여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응답자의 

연령은 27~29세가 210명(59.3%)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4~26세가 

109명(30.8%), 20~23세가 35명(9.9%)의 순서로 나타났다. 학력은 대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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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명(66.7%)으로 가장 많았고, 전문대졸이 37명(10.5%), 대학교 재학이 32

명(9.0%), 대학원 이상과 고졸이 각각 26명(7.3%), 22명(6.2%)으로 밝혀졌다. 

결혼 여부는 미혼이 314명 88.7%, 기혼이 40명 11.3%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1)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Lucas와 동료들(2007)이 개발하고, 김은하 외

(2017)가 번안하여 타당화 과정을 거친 한국판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척도

(The Korean version Belief in a Just World Scale: K-BJWS)를 활용하

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총 16개 문항의 4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배와 절차 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이 각 4문항씩 8문항, 분배와 절차 공

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이 각 4문항씩 8개 문항이다. 개인적 믿음은 자신이 

사는 세상이 정당하다고 믿는가를 의미하는 반면, 일반적 믿음은 다른 사람이 

사는 세상이 정당하다고 믿는가를 의미한다(김은하 외, 2017). 개인적 믿음과 

일반적 믿음은 각각 분배공정성과 절차공정성에 대한 믿음으로 나뉘는데, 분

배공정성은 노력 등의 대가인 보상 또는 결과가 공정하다고 믿는가를 의미하

고, 절차공정성은 보상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된 수단이나 절차 등의 과정이 

공정하다고 믿는지에 대한 믿음이다(김은하 외, 2017).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은 ‘나는 일반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

물을 받는다’, ‘나는 일반적으로 공정한 대가를 받는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절차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은 ‘나는 보통 다른 사람들을 정당한 방식으로 

대한다’, ‘일반적으로 나는 공정한 절차를 경험한다’와 같은 문항을 포함하고 

있다.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질 자격이 있

는 만큼 가진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물을 받는다’, 

절차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공정하

게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공정한 절차를 경험한다’ 등의 문항을 포

함한다.

각 문항은 7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7=매우 그렇다)로 측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른 척도와의 일관성을 위해 K-BJWS를 역채점하여 활용하였

으므로 점수가 높을수록 세상이 정당하지 않다고 믿는 것을 의미한다. 최현주

와 신혜진(2018)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3이었고, 본 연

구에서는 전체 척도 .95, 분배공정성에 대한 개인적 믿음 .86, 절차공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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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개인적 믿음 .87, 분배공정성에 대한 일반적 믿음 .89, 절차공정성에 대

한 일반적 믿음 .91로 나타났다.

2) 속박감 척도

속박감은 Gillbert와 Allen(1998)이 개발하고, 이종선과 조현주(2012)가 

번안하여 타당화 과정을 거친 속박감 척도(Entrapment Scale: ES)를 활용하

였다. 본 척도는 현재 당면한 부정적 상황, 관계, 감정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

는 강한 욕구가 있음에도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한다(이종

선･조현주, 2012).

속박감 척도는 내적 속박감과 외적 속박감의 2개 하위요인으로 나뉘어 있

다. 내적 속박감은 내면의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속박

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것이며, ‘나는 내 생각들과 감정들로부터 벗어나고 싶

다’, ‘나는 깊은 구덩이에 빠져 벗어날 수가 없을 것 같다’와 같은 문항 6개로 

구성되어 있다. 외적 속박감은 현재 처해진 어려운 상황이나 관계에서 탈출하

고 싶지만 속박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것으로, ‘나는 내 인생의 여러 가지로부

터 벗어나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다’, ‘나는 현재 처해진 상황으로 부터 벗어

날 수 있는 탈출구를 찾을 수가 없다’ 등의 1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척도는 총 16개 문항으로 5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측

정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속박감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정은과 권해

수(2020)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5였고, 본 연구에서는 

.96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내적 속박감이 .92, 외적 속박감이 .94로 

나타났다.

3) 우울척도

우울을 확인하기 위해 Radloff(1977)가 개발하고, 전겸구와 최상진, 양병

창(2001)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우울척도(Korean version of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K-CES-D)를 활

용하였다. 총 20문항이며, 4점 척도(0=극히 드물게, 3=거의 대부분)로 평정된

다. ‘도무지 무엇을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았다’, ‘우울했다’, ‘하는 일마다 힘

들게 느껴졌다’ 등의 문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의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박수진과 김종남(2018)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

(Cronbach’s α)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82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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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살사고 척도

자살사고는 Reynolds(1988)가 개발한 Suicidal Ideation Questionnaire 

(SIQ)를 신민섭(1992)이 번안하고 서미순(2005)이 개정한 척도를 활용하였

다. 이 척도는 ‘내가 살아있지 않는 편이 차라리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

떻게 자살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봤다’, ‘나는 때때로 자살에 대

해 생각을 한다’ 등 총 19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척도(1=전혀 그렇

지 않다, 5=매우 그렇다)로 이루어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살사고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고은영 외(2013)의 연구에서 내적일치도(Cronbach’s α)는 

.95였고, 본 연구에서는 .96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및 연구절차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1.0과 Hayes(2013)가 개발한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내

적일치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는 PROCESS Macro 프로

그램의 model 6번을 활용하여 이중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통계

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스트랩(Bootstrap)을 95% 신뢰구간에서 

5000번을 추출하여 확인하였다.

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인들에 대한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주요 변인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셨고, 평균과 표

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측정하여 <표 1>에 결과를 제시하였다. 변인들의 왜도

가 2미만, 첨도가 7미만이면 정규분포로 볼 수 있는데(Curran, West & 

Finch, 1996), 본 연구의 왜도와 첨도 값이 정규성 기준에 부합됨을 확인할 

수 있다. 측정 변인들 간 상관관계는 모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은 속박감(r=.454, p<.001), 우울(r=.369, p<.001), 

자살사고(r=.331, p<.001)와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속박감도 우울

(r=.643, p<.001), 자살사고(r=.681, p<.001)와 정적으로 유의하였으며, 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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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자살사고(r=.518, p<.001)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나타냈다.

　 1 2 3 4

1. BJW -

2. 속박감 .454*** -

3. 우울 .369*** .643*** -

4. 자살사고 .331*** .681*** .518*** -

평균 2.15 1.36 .76 .81

표준편차 1.02 .97 .37 .87

왜도 .14 .43 .83 1.09

첨도 .02 -.98 .29 .12

<표 1> 측정 변인 간 기술 통계량 및 상관분석

(n=354)

***p<.001

2.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속박감과 

우울의 이중매개 효과

본 연구에서는 Hayes(2013)가 제안한 PROCESS Macro의 Model 6번을 

이용하여 이중매개 효과를 검증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경로 β B SE t
95%신뢰구간

R2 F
LLCI ULCI

BJW→속박감 .454 .432 .045 9.568*** .344 .521 .206
91.553

***

BJW→우울 .096 .035 .017 2.112* .002 .068
.421

127.798
***속박감→우울 .600 .229 .017 13.158*** .194 .263

BJW→자살사고 .015 .012 .037 .331 -.061 .086

.475
105.428

***
속박감→자살사고 .588 .528 .048 11.064*** .435 .622

우울→자살사고 .134 .316 .120 2.636** .080 .551

<표 2>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속박감과 우울의 매개 효과

*p<.05, **p<.01, ***p<.001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 속박감, 우울, 자살사고 간의 관계를 검증

한 결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은 속박감(β=.454, p<.001)과 우울(β

=.096, p<.05)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자살사고(β=.015)에는 유의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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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속박감이 우울(β=.600, p<.001)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속박감과 우울이 자살사고로 가는 경로를 확인한 결과, 속박감(β=.588, 

p<.001)과 우울(β=.134, p<.01) 모두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에서 매개변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해야 하고, 매개변수가 추가

되었을 때 종속변수에 미치는 독립변수의 영향이 감소해야 한다(Hayes, 

2009; MacKinnon, Fairchild & Fritz, 2007). 본 연구의 결과도 정당한 세

상에 대한 믿음(BJW)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β=.331, p<.001)보다 속박

감과 우울이 추가되었을 때 그 영향(β=.015)이 감소하여,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속박감과 우울이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그림 3] 과 같다.

[그림 3] 연구모형의 표준화 계수

3.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자살사고의 관계에서 속박감과 

우울의 이중매개 효과 유의성 검증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속박감과 우

울의 단순매개 효과와 이중매개 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부트

스트래핑을 실시하였다. 5000회의 부트스트래핑을 지정하고 95% 신뢰구간에

서 검증하였다. 95% 신뢰구간에서 간접효과 추정치에 대한 경로계수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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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과 하한값 사이에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간접효과의 부트스트랩 결과는 <표 3>에 제시하였다.

경로 β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BJW → 속박감 → 자살사고 .229 .031 .170 .292

BJW → 우울 → 자살사고 .011 .008 -.001 .030

BJW → 속박감 → 우울 → 자살사고 .031 .015 .003 .064

총 간접효과 .271 .032 .212 .334

<표 3> 간접효과의 부트스트랩 결과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속박감의 매

개 효과(β=.229, .170~.292)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이 속박감과 

우울을 거쳐 자살사고로 가는 경로(β=.031, .003~.064)의 이중매개 효과는 

95% 신뢰구간 내에서 0을 포함하지 않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세

상에 대한 믿음이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서 우울의 매개 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β=.011, -.001~.030). 우울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BJW)과 자살

사고의 관계를 매개하지 않았으나, 속박감을 거쳤을 때는 매개 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여성은 세상이 정당하지 않다고 지각하는 경우, 

속박감이 강해지고 이때 우울을 경험하여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논의

본 연구에서는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속박감, 

우울, 자살사고의 관계를 확인하고,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자살사고에 미

치는 영향에서 속박감과 우울의 이중매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

의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 자살사고, 속박감, 우울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적으로 변인 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

적으로 살펴보면,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속박감과 우울, 자살사고와 정적

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세상이 정당하다고 믿는 수준에 따라 자살위

험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Yang과 Shim(2022)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세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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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하다고 믿는 수준이 높을수록 자살위험의 정도는 낮아진 반면, 세상이 정

당하지 않다고 믿는 경우에는 자살위험의 정도가 높아진 결과를 보였다. 또한 

최현주와 신혜진(2018)의 연구와 윤소미(2020)의 연구에서 세상이 정당하다

고 믿을 경우 속박감은 낮아지지만, 세상이 정당하지 않다고 믿게 되면 속박감

이 높아진다는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그리고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우

울의 정적 상관은 신혜진(2018), 정선희(2021), 김은하와 김수용(2017)의 보

고와 일치하는 결과였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자살사고, 속박감, 우울

의 유의한 관련성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정신건강 및 심리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기존 연구들의 보고를 뒷받침하는 결과였다. 속박감이 우울과 

자살사고와의 관계에서 보인 유의한 정적 상관은 이종선과 조현주(2012), 김

송희(2015)와 Rasmussen 외(2010)의 결과와 일치하며, 속박감이 매개요인

으로 자살사고를 높인다는 여러 연구와도 일관된 결과였다(김정호･홍혜영, 

2016; Tarsafi, Kalantarkousheh & Lester, 2015; Teismann & 

Forkmann, 2017). 우울과 자살사고의 유의한 정적 상관 또한 기존 연구를 

뒷받침하는 결과였다(박병금, 2009; 배진희, 2009; 최바올 외, 2011; 

Bradvik et al., 2008; Gijzen et al., 2021; Goldney et al., 2003).

둘째,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이 속박감과 우울을 거쳐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결과, 이중매개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20대 여성

의 경우, 세상이 정당하지 않다고 믿게 되면 속박감을 느끼고 이는 우울로 이

어져 자살사고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개인이 사는 세상은 정당하며 노력한 만큼 공정

한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신념인데, 이러한 신념은 희망적인 미래를 추구하면

서 현재의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토대로 작용을 한다(노민정, 2021). 하지만 

실제 세상이 정당하지 않다고 경험하게 되면 이러한 신념은 지장을 받게 되고, 

노력에 따른 공정한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지각으로 희망적인 미래

를 추구하거나 현재의 고통을 감내할 만한 동기가 사라져 심리적 불편감이 유

발될 수 있다. 세상이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과 그에 따른 심리적 불편감은 개

인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러한 상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가 

커질 수 있는데, 욕구에 반해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심리적 불

편감에 대한 지각은 강한 속박감을 초래할 수 있다. 벗어나고 싶은 욕구는 크

지만,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인지적 요인인 속박감은 정서적으로 우울을 유

발하게 되고 이는 자살사고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다.

특히 20대 여성의 자살사고를 매개하는데 있어 속박감이 더 강하게 작용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속박감과 우울의 단순매개 효과의 결과를 보면, 속박감은 



264 여성연구

간접효과가 유의한 반면, 우울의 간접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양은정 외(2019)의 연구에서는 성인 여성의 지각된 불공정성이 

우울을 부분 매개로 자살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각된 불공정성

과 자살위험 간의 관계에서 우울만으로는 다 설명되지 않았던 부분을 본 연구

에서 사용된 속박감이 매개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양은정 

외(2019)의 연구에서는 지각된 불공정성을 ‘한국사회에서 받는 대우’로 측정

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는 다른 척도를 활

용하고 있다. 또한 BJW의 하위요인 중에서도 개인적 믿음과 일반적 믿음이 

심리적응이나 정신건강 등에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고

려할 때(김은하 외, 2017; Sutton & Douglas, 2005), 추후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의 하위요인에 따라 우울의 매개 효과가 달라지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는 우울이나 자살사고에 있어 위험도가 큰 임상군이 

아닌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임상군에게도 이러한 결과가 적용될 수 

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 20대 여성의 우울은 속박감과 함께 작용했을 때 

자살사고에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 이는 속박감을 자살의 핵심원인으로 설명

한 여러 이론(Baumeister, 1990; Gilbert & Allan, 1998; Johnson, 

Gooding & Tarrier, 2008; Williams, 1997)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며, 속박

감이 지각될 때 우울이 유발되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Brown과 Harris, 

Hepworth(1995)의 연구와 일관된 결과였다. 20대 여성의 경우 세상이 정당

하지 않다고 믿는 경향이 높다고 해서 바로 우울을 통한 자살사고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지 않은 세상과 그에 따른 심리적 불편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은 속박감을 느낄 때 우울이 높아지면서 자살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

을 의미한다.

자신이 속한 사회나 세상에서 정당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하게 될 때 이를 

경험하는 한 개인은 자신의 노력으로 불공정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발휘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또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은 어린 

시절의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되는 안정적인 성격 특성을 보여 수정이나 변화

가 쉽지 않은 면이 있다(Dzuka & Dalbert, 2002; Lucas et al., 2007). 따

라서 20대 여성의 자살사고에 대한 개입에서는 안정적인 성격 특성으로 변화

가 쉽지 않은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보다는 비교적 변화의 가능성이 큰 인지

적, 정서적 측면인 속박감과 우울에 초점을 맞춰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자살사고를 보이는 20대 여성이 처한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고 그에 따

른 속박감과 우울의 수준을 평가하여 보다 세밀하게 접근해가는 것이 자살예

방을 위한 개입에 중요한 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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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 밝혀진 이중매개의 경로를 고려할 때, 자살사고를 보이는 

20대 여성을 위한 예방적 개입에서는 속박감에 먼저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세상이 정당하지 않다고 믿는 경향이 높은 20대 여성이 경험하는 자

살사고는 속박감을 거쳐 우울로 이어진 후 자살사고로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현실치료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전체행동은 행동하기, 생각하기, 느끼

기, 생리작용 4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행동하기와 생각하기는 통

제 가능성이 큰 반면, 느끼기와 생리작용은 행동과 생각을 통해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권석만, 2013). 이에 비추어 볼 때, 통제 가

능성 즉, 변화의 가능성이 큰 생각에 해당하는 인지적 요소인 속박감에 먼저 

접근해 이를 통해 정서적 요소인 우울을 통제하고 결과적으로 자살사고를 낮

추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속박감은 우울을 진화론적 관점인 저지된 방어모델로 설명하는 과정에서 파

생된 개념이다.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높은 동기 

수준에 주목한 저지된 방어모델은 방어시스템이 차단되면서 속박감이 비롯된

다고 설명하고 있다(이종선･조현주, 2012). 그에 따라 속박감은 현재 고통스

러운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동기와 욕구는 높지만 그런 상황과 

상태에 속박되어 있다고 지각하는 정도를 측정한다(Brown, Bifulco & 

Harris, 1987). 속박감에서 핵심은 벗어나고자 하는 욕구와 벗어날 수 없다는 

지각 사이에서 탈출구나 해결방법을 찾지 못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속박감이 

높아서 유일한 탈출구로 자살을 생각하는 20대 여성에 대한 예방적 개입은 벗

어나고자 하는 욕구와 벗어날 수 없다는 지각의 정도와 수준을 평가하고, 개인

이 속박감을 느끼는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

인다.

본 연구는 20대 여성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이 둘 사이를 매개하는 속박감, 우울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변인 

간의 관련성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증가하고 있는 20대 여성의 자살률에 주목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

다. 20대 여성의 경우, 기존에 자살 위험군으로 알려진 청소년과 노인층에 대

한 개입과 예방에 사회적 이목이 쏠려 있었고, 또한 실제 자살 실행에 있어 

남성이 높은 자살률을 보여 자연스레 관심의 범위 안에 들어오지 못했던 것으

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 20대 여성의 자살증가세는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고 이는 주요한 사회 담론이 되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 사회적 현

상을 반영하여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그들의 자살사고에 대한 접근을 시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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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O’ Connor(2011)의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을 토대로 20

대 여성의 자살사고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과 경로를 확인한 것에 의의가 

있다. 통합적 동기-의지 모형이 제시한 동기 이전 단계의 배경요인으로 공정

성에 대한 인식을 두고 동기 단계의 핵심요인인 속박감과 자살사고에 정서적 

요인인 우울을 모형에 추가하여 관계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속박감이 

20대 여성의 자살사고에 미치는 영향에 주요한 변인으로 확인되었고, 속박감

을 거쳤을 때 우울이 높아지고 자살사고로 이어지게 되는 경로를 밝혀 20대 

여성의 자살사고에 대한 예방적 개입에 시사점을 제공한 데 의의가 있다.

셋째, 20대 여성의 자살사고 문제에 접근하면서 정신건강의 문제와 사회적 

요소를 동시에 고려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살은 이제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

되지 않으며, 사회 구조적 문제와 맞물려서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자살과 가장 밀접한 관계로 보고되는 우울 또한 개인이 경험하는 심

리적 문제이자 동시에 사회적 현상으로서 사회적 차원의 주요한 단면들과 사

회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웅･임

란, 2014; 정안숙, 2015; 최가희, 2018). 또한, 스트레스 상황은 우울의 유발

에 큰 영향을 끼치지만 스트레스 상황 자체보다 그로부터 유발되는 속박감이 

우울과 더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다(Brown, Bifulco & Harris, 1987). 본 

연구는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청년세대를 관통하는 중요한 특징

이자 20대 여성들이 직면하는 현실에서 느끼는 사회적 요소인 공정성 문제를 

반영하여 이에 대해 개인이 인식하면서 느끼는 정당한 세상에 대한 믿음과 그

에 따른 인지와 정서적 반응 즉, 속박감과 우울의 정신건강 문제가 자살사고로 

이어지는 과정을 밝혀 자살사고 문제를 개인의 정신건강과 사회적 요소의 통

합되고 확장된 관점으로 이해하려는 시도를 한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20대 여성이라는 특정 연령과 성별을 대상으로 진행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모든 대상으로 일반화하여 해석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특정 연령과 성별을 고려하여 분석한 의의는 있지만 후속 연구에서는 

20대 남성을 대상으로 추가하여 성별 차이를 확인해보거나 다른 연령대를 대

상으로 선정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관성을 갖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의 분포가 현재 우리나라의 20대 인구분포 

비율과 유사하지 않을 수 있어,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향후에는 패널조사 자료 등을 활용하여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고, 

또한 종단 연구 등을 통해 변인들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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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본 연구에서 20대 여성의 자살사고에 영향을 미치는데 속박감이 주요

한 변인으로 확인되었지만, 양적 연구의 한계로 대상자가 경험하는 속박감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를 통해 이들이 경험하는 속박감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보다 효과적인 예방적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질문지만으로 주요 변인들을 측정하였기 때문

에 대상자의 반응 왜곡에 대한 통제가 어려웠고, 방어적인 태도, 사회적 바람

직성으로 인해 객관적인 응답이 반영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실험연구를 통해 변인 간 관계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는 동일 시점에서 자료를 수집하는 횡단적 연구를 진행

하였으므로 변인 사이의 인과관계를 확신하기는 어렵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

는 종단적 연구를 통해 변인 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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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Belief in Just World on Suicidal 

Ideation Among women in their 20s: The Double 

Mediation Effect of Entrapment and Depression

Misook Kang*･Hana Kim**･Sunyoung Park***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Belief in Just World and Entrapment,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women in their 20s, and to verify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Entrapment and Depression in the effect of Belief in Just World on 

Suicidal Ideation. For this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on women in 

their 20s using Belief in Just World, Suicidal Ideation, Entrapment, 

Depression, and a total of 354 women participated. The data was analyzed 

with SPSS 21.0 and PROCESS Macro, an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conducting a correlation analysis on Belief in 

Just World, Suicidal Ideation, Entrapment, Depression, it was found that 

Belief in Just World, Suicidal Ideation, Entrapment, Depression, had a 

significant correlation with each other. Secon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effect of Belief in Just World on Suicidal Ideation through Entrapment and 

Depression, the double-mediated effect of Entrapment and Depression 

was confirmed in the effect of Belief in Just World on Suicidal Ideation. 

Finally, the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nd the necessity of 

further studies were discussed.

Keywords : Belief in Just World, Suicidal Ideation, Entrapment, 

Depression, women in their 2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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